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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부꾸미 



둑제는  

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군대를 출동시킬 때 군령권(軍令權)을 상징하는 둑에  

지내는 국가 제사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지냈던 제사. 

일년에 두 번, 경칩과 상강일에 병조판서가 주관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.  

둑제는  

국가의 군사권을 상징하는 제사로 고려시대부터 그 기록이 나오기  

시작하는데요.  

이 제사는 유일하게 무관들이 주관하여 지내는 제사였어요.  

둑제는 꾸준한 시행을 통해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 풍습입니다.  

둑 


